
KBO는 25일 2021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경쟁력 있는 FA들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팬들의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대어급으로 꼽히는 두산 허경민, 오재일, KIA 양현종, 최형우, 롯데 이대호(왼쪽부터)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다. 스포츠동아DB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드디어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 입성하며 또 한 번세계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25일새벽(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로 발

표했다. 이 부문에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또 클래식과 기술 분야에서 한국인이 후보가 되거나수상한 적은 있지만, 한국 대중음악 가수가 노미네이트되는 기록도 썼다.방탄소년단은 앞서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각각 3년과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내년 1월31일 시상식을 여는 그래미 어워즈에도 이름을 올림으로써 앞선 두 상과 함께 미국 3대 음악상에서 모두 후보가 되는 기록을 갖게 됐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베스트팝그룹퍼포먼스후보…가가·비버와경쟁
보수적인그래미의선택…美3대음악상석권기대

방탄소년단, 한국가수 첫 그래미 상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어워즈와 빌보드 뮤직어워즈에 이어 미국의 3대 음악상으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가 되어 수상을 노린다. 사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 공연 영상 장면. 뉴시스

꺋제2의양의지꺍누구?…꿀잼 꺋스토브리그꺍

한국시리즈(KS)가 NC 다이노스의 우승으로 마무리
되면서 2020시즌 KBO리그의 모든 여정은 끝났다. 이
제는 2021시즌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특히 선수단의 이동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요소다.
프리에이전트(FA)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는 작업은

희망요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존 선수단을 정리해
야 하는 아픔도 존재한다.

KBO는 25일 2021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스토브리그의 개막을 알린 것이다. 2021년 FA 자격선
수는 공시 후 이틀 이내인 27일까지 KBO에 권리 행사
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가 신청 마감 다음날인
28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선수로 공시
하면, 29일부터 모든 구단과 교섭이 가능하다. 또 올해
FA부터는 등급제가 적용돼 FA 신청선수가 이적할 경
우 원 소속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선수가 새롭
게 계약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
라 유원상(KT 위즈), 김용의(LG 트윈스) 등 인적 보상
이 필요 없는 C등급 선수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6년 연속 KS 진출에 성공한 두산은 주축선수들
이 대거 FA로 풀리면서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 시

즌 내야를 책임진 1루수 오재일, 2루수 최주환, 유격수
김재호, 3루수 허경민을 비롯해 외야수 정수빈과 투수
유희관, 이용찬이 모두 FA 대상자다. 모두 실력을 검증
받은 만큼 타 구단들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32)과 외야수 최형우
(37)도 FA 자격을 다시 얻었다. 양현종은 해외 진출에
무게를 두고 있고, 최형우는 다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
고 올 시즌 타율 0.354, 28홈런, 115타점의 맹타를 휘두
르며 가치를 입증했다.

롯데 자이언츠에선 간판스타 이대호(38)가 시장에 나
온다. 올 시즌 타율 0.292, 20홈런, 110타점으로 제 몫을
했지만, 내년이면 우리 나이 40세인 데다 B등급으로 보
상 규모 역시 작지 않아 이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우규민, 이원석(이상 삼성 라이온즈), 차우찬
(LG), 김상수(키움 히어로즈) 등도 FA 자격선수다. LG

김현수는 국가대표 등록일수 보상에 따라 올해 FA 자격
을 얻었지만, 팀과 계약이 1년 더 남아있다.

FA 행선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선수들이 있
다면, 방출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FA 자격선수
25명 중에서도 권혁(두산)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다. 장
원삼(롯데), 박희수, 윤석민(이상 SK 와이번스)은 방출
통보를 받고 새 둥지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롯데는
25일 장원삼을 비롯해 고효준, 김현, 김동한, 허일, 한
지훈 등 6명의 웨이버 공시 소식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구단의 살림
살이가 어려워지면서 방출 선수들의 재취업도 쉽지만
은 않을,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 흥미로우
면서도 잔인한 스토브리그가 막을 올렸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KIA 최형우-양현종·롯데 이대호 등
재자격 얻은 FA 대어들 거취 관심
두산자격선수 9명…타구단들촉각
인적 보상 없는 C등급 선수도 주목

KBO, 2021 FA 자격선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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